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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봉

■ 피서 산행지로 인기높은 뱀사골

반야봉(1,732m)과 명선봉(1,586.3m) 사이

로 뻗어내리는 뱀사골은 지리산 내 수많은 골

짜기 가운데 피서산행지로 인기높은 골짜기다.

요룡소, 뱀소, 병소, 병풍소, 간장소 등 비경이

연이어질 뿐더러 나무가 우거지고 수량이 넉넉

해 언제 찾아도 경관이 뛰어나면서도 아늑한

분위기를 유지하기 때문이다. 

뱀사골대피소에 이르기까지 줄곧 완경사로

이어져 노약자들도 부담없이 오를 수 있다는

장점도 지니고 있다. 뱀사골은 계곡의 오염을

막기 위해 98년 7월1일부터 계곡휴식년제 구간

으로 지정, 계류가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등산

로는 개방돼 있다. 

골 상단의 뱀사골 대피소까지 5시간 정도 걸

리는 이 코스는 주능선 상의 화개재로 오른 다

음 서쪽 노고단~성삼재로 이어 당일 산행으로

마치거나, 동쪽 주능선을 따라 연하천~벽소령

~세석을 거쳐 천왕봉까지 뽑기도 한다. 

■ 절경의 폭포, 소와 담의 연속 피아골

지리10경 중 하나로 꼽히는‘직전단풍(稷田

丹楓)’은 바로 피아골 입구 직전 부락 일대의

단풍 절경을 일컫는다. 피아골은 이러한 단풍

절경 때문에 단풍 산행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

만, 잠룡소, 삼홍소, 통일소, 연주담, 남매폭 등

자연미 뛰어난 소와 담, 폭포가 골을 따라 연이

어져 여름 계곡 산행지로도 인기 높다. 계곡풍

광이 수려한 피아골대피소까지는 2시간, 대피

소에서 임걸령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.

■ 시원한 암릉길도 안은 대원사 코스

천왕봉 동단의 코스인 대원사 기점 산행은 비

교적 호젓한 멋이 있다. 등산로 중간에 지리산에

서 불일폭포 다음으로 큰 무제치기폭포를 볼 수

있고, 지리산유일의 암릉길인써리봉 암릉을경

험할수 있는독특한 코스다. 등로보다는종주산

행을마치고하산로로이용하는코스다. 

대원사 코스는 유평 마을~무제치기폭포~치

밭목대피소(4시간), 윗새재 마을~무제치기폭

포~치밭목대피소(3시간 30분) 2개 코스로 나

뉜다. 각 기점을 출발, 치밭목을 거쳐 천왕봉(3

시간)을 향해 산행하거나 써리봉을 최종 목표

로 2개 코스를 잇는 산행을 시도한다. 

■ 호젓하고도 장쾌한 남부능선

주능선 상의 세석평전에서 삼신봉(1,284m)

으로 이어지는 남부능선길은 지리산 마니아들

이 특히 좋아하는 한갓진 능선 코스다. 산행 기

점은 삼신봉 남서쪽과 남쪽 골짜기에 자리잡은

쌍계사, 그리고 도인촌 청학동이다. 

쌍계사~불일폭포~상불재~내삼신봉

(1,355m)~삼신봉(외삼신봉) 구간은 5시간, 청

학동~삼신봉은 1시간40분 정도 걸린다. 삼신봉

에서 한벗샘과 음양수를 거쳐 세석평전까지는

4시간 소요. 따라서 쌍계사에서 출발할 경우,

아침 일찍 출발해야 숙박이 가능한 세석대피소

까지 갈 수 있다.

■ 종주파들이 최고로 꼽는 주능선 종주길

노고단~천왕봉 간 25.5km의 주능선은 종주

산행의 전범(典範)으로 등산꾼들 사이에 정평

이 나 있다. 지리산 전체를 조망하며 산행할 수

있어 인기가 높은데, 예전에는 화엄사를 기점으

로 잡았지만, 성삼재 도로가 생긴 뒤로는 대부

분 차량으로 성삼재까지 오른 다음 산행에 나

선다. 대개 노고단~세석, 세석~천왕봉~중산리

(또는 백무동) 2개 구간으로 나누어 1박2일로

시도하는데, 천왕봉 일출을 목표로 한다면 첫날

장터목대피소에서 머무는 게 유리하다. 보행 능

력에 따라 2박3일이나 3박4일로 일정을 잡아도

좋다. 중간에 노고단, 연하천, 벽소령, 세석, 장

터목 등에 대피소가 있다. 천왕봉에서 하산은

중산리(3시간30분 소요), 백무동(3시간) 또는

중봉~써리봉~치밭목대피소를 거쳐 대원사(5

시간30분)로 한다. 

■ 관리사무소가 안내하는 생태탐방

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△호랑이가살

았다는맹세이골(대원사계곡) △깊은산골중산

리에서는 △뱀사골~구룡 자연해설 프로그램 △

화엄사 생태탐방 △지리산 천왕봉 탐방 △반달

곰과 함께 떠나는 아고산대 자연생태계 탐방 △

지리산 왕등재 고산습지 탐방 △뱀사골 고산와

운골생태탐방등, 당일또는 1박2일로환경해설

생태탐방코스를실행하고있다. 각기점별입장

료와 문화재관람료만 받고 전문가가 안내한다.

문의전화 055-972-7771~2. 

* 지리산 국립공원은 공원 입장료 1인당(어른

기준) 1,300원씩 받는다. 이밖에 기점에 따라

문화재 관람료가 추가된다. 화엄사(1,700원),

천은사(1,300원), 연곡사(1,300원), 쌍계사

(1,500원).

지리산 각 산행기점에는 거의 다 주차장이

갖춰 있다. 주차료는 성삼재 주차장에 한해 최

초 1시간 1,000원, 1시간 이후 10분당 200원씩

추가, 당일 한도액 10,000원씩 받고. 다른 지역

은 당일 4,000원씩 받는다. 

전라남₩북도와 경상남도 3개 도에 걸쳐 있는

지리산 국립공원은 도별로 관리되고 있다. 따

라서 산행 문의는 지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

하다. 중산리₩백무동₩쌍계사₩대원사 기점은 동

부본소 전화 055-972-7771, 화엄사₩천은사₩성

삼재₩피아골 기점은 남부지소 전화 061-783-

9100, 뱀사골₩구룡₩내령매표소 기점은 북부지

소 전화 063-625-8911. 또한 기상특보시 출입

을 통제하니, 출발 전 반드시 국립공원관리공

단 홈페이지의 지리산 항목에 들어가 확인토록

한다. www.npa. or.kr/chiri. 

지리산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산인 만큼

산자락이 넓고 먹거리집들도 수없이 많다. 산

채음식이나 닭고기 요리는 기본이고 온갖 음식

들을 다 골라 먹을 수 있다.

■ 산청
● 지리산덕산관광휴양지(055-972-6269) 산

청군에서 천왕봉 정상을 오르는 가장 가까운 중

산리 코스에 조성했다. 지난 7월에 문을 연, 식

당과 민박방을 갖춘 휴양시설이다. 휴양지 내의

식당‘가야정’은 대도시 모범식당 수준 이상의

시설과 서빙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다. 4인분 파

전이 1만원. 칼국수 3000원. 닭게장 5000원. 150

명 동시수용에주차공간이넉넉하다.
● 거목산장(055-973-9415) 중산리 버스 종

점 바로 위쪽에 있는, 화가부부가 운 하는 식

당. 흑돼지구이 1인분(160g) 6000원.
● 산꾼의 집(055-972-1212) 국립공원 매표

소 앞쪽 4층 돌집 1층에 있는, 산꾼들의 단골식

당. 산채비빔밥 5000원. 산채정식 6000원. 더덕

구이 2만원. 위층은 민박시설.
● 웅석관광농원(055-973-8565) 천왕봉과

맥을 함께 하는 웅석봉(1099m) 동쪽자락 산청

읍 내리 경호강변에 위치, 백두대간 종주팀들

과 경호강 래프팅팀들의 숙식 캠프로 많이 애

용되고 있다. 백반 5000원. 염소불고기 1인분

(200g) 1만5000원.

■ 구례
● 백화회관(061-782-4033) 지리산자락 전

체를 통해서도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는

음식점. 2대째 경 하고 있다. 산나물 한정식

특 1만5000원×2인분, 보통 8000원×2인분.
● 백제회관(061-783-2867) 산수유 노란 꽃

이 피고 빨간 열매가 맺는 산동마을 지리산 온

천랜드 건너편에 있는 식당. 토종흑돼지구이 1

인분(200g) 8000원. 약초로 담근 50여종의 약

주가 전시되어 있다.
● 산아래첫집(061-782-7460) 피아골의 젊

은 산지기 부부가 담근 많은 종류의 산술 중 하

나를 골라 하산 길 건배를 드는 산꾼들이 많다.

산채비빔밥 5000원. 산채백반 6000원.
● 심원계곡산장(061-782-1101)‘하늘 아래

첫동네’로 불리는 심원마을 제일 안쪽에 있는

일명‘양소령님댁’. 이 집을 일군 양만석옹이

예비역 육군소령이라 유래된 이름이다. 개발딱

주 땅두릅나물 곰취 평풍대 다래순 제보 젠피

죽순등의나물들로산채정식(8000원)을차려낸

다. 민박방 2층에서 보는 노고단이 유난스럽게

도 아름답다.

● 심원산장(061-782-9110) 심원마을 김동

현 이장댁. 10여개 여느 음식점들과 마찬가지

로 더덕구이나 닭백숙 흑돼지 고기 등을 먹을

수 있다. 계곡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, ‘별

볼일’이 있지만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면 마음

씨 고운‘이장댁 사모님’김애순씨로부터 크게

야단을 맡는다.

■ 하동
● 산골제다(055-883-2511) 전국 각지에 산

재한 녹차 냉면집의 산골 녹차냉면을 생산하고

있다. 이 상품으로 김종관 대표는 특허를 받았

다. 녹차냉면<사진> 5000원. 녹차국수, 녹차수

제비, 녹차칼국수 각 4000원. 

● 석문식당(055-883-1723) 쌍계사 입구에

있는 30년 전통의 집. 여느 집들과 같은 음식들

을 차리지만 석문식당의 김부각, 가죽장아찌,

가죽자반은 이 집만의 특별한 상품이다.
● 강변회식당(055-883-4280) 화개천 건너

편 옛날의 장터 강변에는 집주인인 어부가 섬

진강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들로 음식을 차려낸

다. 제철을 만난 은어회와 구이, 튀김(1쟁반 각

2만원)을 차려 낸다. 동자개(빠가사리)찜을 잘

한다.
●동이주막(055-883-3934)청학동삼성궁입구

의동이주막은대롱밥(1만원)과댓잎냉면(5000원)

이 별미다. 댓잎냉면은 특허를 받은 음식이고 대

롱밥<사진>은 1시간전에주문해야한다. 주인강

대주씨는신지식인으로지정받은임업인.

● 불지산장(055-882-7071) 청학동 미륵정

사 바로 앞쪽에 있는, 민박을 겸하고 있는 식

당. 닭백숙 3만원. 매미들의 합창을 들으며 갖

가지 약초들로 담근 약주(신선주 1만원) 한잔

마시면 신선이 될 것 같은 분위기. 성수기에도

같은 값 3만원만을 고집하는 황토방 5칸으로

민박손님을 맞는다.
● 동흥횟집(055-883-8333) 하동은 해장국

의 여왕으로 불리는 재첩국 천국이다. 재첩에

부추를 듬뿍 썰어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 끓

인 뽀얀 재첩국 한 그릇이면 쓰리고 더부룩한

속이 후련해진다. 이 식당은 하동 재첩국의 종

가격. 재첩백반 재첩부침 각 5000원. 재첩진국

백반 7000원. 재첩회덮밥 1만원. 재첩회 2만

~3만원. 포장판매, 택배판매도 한다.

■ 함양
● 느티나무집(055-962-5345) 백무동코스

한신계곡으로 오르면 마지막에 만나는 집. 돼

지왕소금구이 1인분(200g) 6000원. 송어회 2만

5000원. 토종닭백숙 3만원. 
● 지리산칠선휴게소(055-962-5494) 추성매

표소 바로 앞집으로 칠선계곡으로 정상을 오르

내리는 골수산꾼들과는 오랜 인연을 맺고 있

다. 염소를 기르는 집주인 허상옥씨의 초암농

장에서 잡아온 염소로 요리를 만든다.
● 두레박흙집(055-962-5507) 벽송사와 가

까운 어름터의 민박집. 백반 5000원. 닭고기와

돼지고기 염소고기도 먹을 수 있다.
● 예원(055-963-5444) 읍내 중심가 용평리

에 있는, 현지 명사들의 사랑방 같은 집. 차를

마시고 가볍게 요기도 한다. 조선조 5현 중의

한 사람인 정여창 선생 종가의 손녀 정현 여

사가 운 하는 아담한 정원이 있는 명소.

■ 남원
● 달궁식당(063-626-3473) 전형적인 깊은

산골의 식당이자 민박집. 식당 앞에 서 있는

60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이 집의 트레이드 마

크. 
● 뱀사골남원식당(063-626-5770) 버스편이

나 기상정보를 언제라도 정확하게 제보받을 수

있기에 이 집 전화번호는 산꾼들이 필수적으로

챙긴다. 귀환 길 버스시간을 기다리며 산채비

빔밥(5000원)으로 배를 채우며 술 한잔을 걸치

는 집이다.
● 지리산산채식당(063-625-9670) 뱀사골

계곡입구 큰길가 달궁계곡 반선에는 두 곳의

집단시설 지구가 형성되어 있다. 그 위쪽 지구

에는 12개 업소가 성업 중인데 그중의 한 곳.

산채비빔밥 6000원, 산채백반 7000원, 산채정식

1만원.
●새집(063-625-2443)‘남원 추어탕에 하동

재첩국’이 지리산 자락의 음식을 대변한다.

‘새집’은 남원추어탕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집

이다. 남원 시내 천거동 MBC 옆에 있다. 광한

루원에서 500여m 거리. 추어탕 7000원, 숙회 2

만5000원, 튀김 1접시 2만원.

/박재곤₩산악인 �산따라 맛따라3저자
◇화가 박수룡이 그린 �천왕봉 야생화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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